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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은행을 통한 생명보험 신규 가입 급증

□ 23개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보험 가입액 중 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(이하 방카슈랑

스) 비중이 최근 급격히 높아져 지난해는 70%를 기록함.

  o FY2007에 43%였던 방카슈랑스 비중은 FY2008 47%, FY2009 59%로 증가했으

며 FY2010 4~10월까지 비중은 69.4%를 기록함.

  o 중위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비중이 70%를 넘어섰으며 빅3로 

불리는 대형 생명보험회사 중 일부도 비중이 50%로 나타남.

  o 이는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높은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실적이 급증한데다

가 생명보험회사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은행과 적극적으로 제휴를 한데 기인함.

  o 은행은 예대마진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 수수료 

확대가 유용한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.

□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

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. 

  o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판매 대행의 역할만

을 강조하고 전적인 책임을 생명보험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존재함.

        - 지난해 비과세 혜택의 장점을 내세우며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판매된 ‘CEO플

랜보험’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은행은 이와 관

련한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가 나타남.

  o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보험 가입

을 강요하는 이른바 ‘꺾기’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속에 

있어서는 어려움이 존재함. 

  o 보험회사도 은행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어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 또는 

보험 판매와 관련된 분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.

  o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

행에 판매 책임을 엄격히 부과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

필요하다고 주장함.

(신규보험 70% 은행서 팔린다, 연합신문, 1/20)


